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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10. 12(토) 배포 2024. 10. 12.(토)

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체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
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설명해왔음

<보도 주요내용>

□ 10.11.(금), 한겨레는 「“금융지원 검토” “현재는 요청 없다”...체코 원전 

‘오락가락’ 해명」을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□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일관

되게 설명해왔음

□ 원전사업의 파이낸싱 구조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

 ㅇ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호기 입찰을 개시(‘22.3)하고, 동 입찰요건에 

‘재정 지원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

 ㅇ 체코 정부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입찰규모를 당초 두코바니 5호기 

1기에서 최대 4기(두코바니 6호기, 테믈린 2기)로 확대(‘24.1)하였음

 ㅇ 한수원은 입찰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*을 

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(‘24.4)하였음

   *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신용기관들의 본연의 기능임, 관심서한은 
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

 ㅇ 체코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(‘24.7)하며, 두코바니 5호기는 자체

재원으로 조달하고, 두코바니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

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음

 ㅇ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금융지원 요청을 한 바 없음



□ 이러한 사실에 따라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

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, 우리의 금융지원은 없다고 설명하였고,

 ㅇ 지금까지 체코 측의 지원 요청은 없었으나,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, 

두코바니 6호기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

   * 프로젝트가 재정적, 기술적, 경제적으로 타당하고,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
경우,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

□ 이러한 기존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“요청 없다더니, 검토할 예정”

이라며 오락가락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임

 ㅇ 지금까지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

다시 한 번 설명 드리오니,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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